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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양주농악 두레농악대는 장단에 맞춰 농사일을 즐겁게 하도록 유도하고 동

시에 단합을 통한 작업 능률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 선조들은 마을에서 

새벽에 징과 북을 울려 ‘두레패’를 모아 ‘두레’를 조직하여 우장과 호미 등을 

갖추고 모심기 및 밭 붙임 김을 맬 때, 또는 이 논에서 저 논으로 옮길 때, 

집으로 돌아올 때, 두레패를 중심으로 농악에 맞추어 일을 하면서 농사일의 

고단함을 농악과 춤으로 풀었다.

양주농악은 절기마다 농사짓는 과정을 상쇠의 꽹과리 소리에 맞춰 법구잽

이의 율동과 춤으로 이어가는 농사풀이로서 요즘 보기 힘든 농악의 옛 모습

과 옛 가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안성농악이나 평택농악의 걸립 농

악과는 달리 두레 농악의 소박한 가락을 유지하는 등 다른 지역 농악과 비

교되는 뚜렷한 특색을 가지고 있어 2006년 3월 20일 경기도 무형 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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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

양주농악은 1903년 농업 장려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양주농악은 

농사짓는 과정을 율동과 춤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두레패가 절기마다 농악 

대회에 참가했다. 그러면서 양주농악이 인정받게 된 것은 양주군 석적면 회

촌동 우승기인 농기(農旗)를 하사받으면서부터였다.

놀이 도구 및 장소

양주농악의 편성은 수직 구성으로 쇠 [꽹과리 2~3개], 제금 2~3개, 징 

2~3개, 장고 4~5개, 북 4~5개, 소고 8~16개, 잡색 [양반, 농부, 아낙] 

3~5명, 태평소 1~2개, 무등 [남아 1, 여아 1], 기수 6~9명 등 40~60여 명

이 공연을 펼치며, 공연 장소는 양주농악전수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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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관에서의	전승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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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방법

양주농악은 상쇠의 쇳소리에 따라 농사짓는 과정을 법구잽이가 춤과 율동

으로 이어가는 법구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농요로서는 「모심는 소리」, 

「김매는 소리」를 통해 힘든 농사일을 소리로서 풀어내고 있다. 즉 농사 절기

에 맞추어 보리밭 밟기부터 추수 때까지의 과정을 상쇠가 선도하는 우림과 

소리에 달 춤과 율동으로 법구잽이들이 이어 가는 농사 모의 과정이 농악놀

이다.

양주농악은 모심기와 김매기 하는 방식을 모방해서 표현한 것으로 그 과

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리의 동해를 막기 위해 밟아 주는 보리

밭 밟기, 보리밭에 거름을 뿌리는 동작으로 거름주기가 있으며, 장부와 줄

꾼이 가래질하는 동작으로 가래질이 있다. 그리고 소를 가지고 논을 가는 

동작인 논갈이, 소를 가지고 논을 고르는 동작으로 논써래질과 두 사람이 

골을 파고 골라 나가는 동작으로 못자리 만들기가 있다.

다음 과정으로는 씨를 뿌리는 동작으로 볍씨치기, 괭이로 부룩을 쳐 나가

는 동작인 부룩치기 장단에 맞춰 콩심기하는 동작으로 콩심기가 있다.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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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고 빨고 묶는 동작으로 모찌기, 줄눈에 맞춰 모를 심는 동작으로 모심기, 

「긴 방아 타령」, 「꽃방아 타령」으로 「김매는 소리」가 있다.

다음으로 낫을 갈아서 풀을 베는 동작으로 퇴비하기, 퇴비 가리를 높이 

쌓는 동작으로 퇴비 쌓기, 낫으로 벼를 베는 동작인 벼 베기가 있다. 또한 

우마에 벼를 싣는 동작이 있는데, 이것을 벼 실어 들이기라고 한다. 말린 벼

를 탈곡하는 탈곡과 먼지와 검불을 날리는 동작인 나비질, 벼를 광에 쌓는 

동작으로 광 만들기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인 풍년의 기쁨을 만끽하는 법구잽이들의 개인놀이와 

뒤풀이로 풍년놀이 마당이 있다. 이와 같이 농사 절기에 맞추어 보리밭 밟

기부터 추수 때까지의 과정인 농사 모의 과정이 그려져 있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양주농악은 두레패 놀이의 특징을 잘 살펴 농사짓는 전 과정을 고갈을 쓴 

법구잽이들이 농사풀이로 하고 있다. 즉 농사 절기에 맞추어 보리밭 밟기부

터 추수 때까지의 과정을 상쇠가 선도하면서, 이를 우림과 소리에 법구잽이

들이 달 춤과 율동으로 이어 가는데, 이러한 농사 모의 과정이 농악놀이로 

전승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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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996년 이후 양주농악은 회원들의 꾸준한 활동과 노력으로 독자적인 활

동은 아니지만 양주 전통 문화 예술제에 다른 발표와 더불어 발표하거나, 

1980년 11월 17일 중요 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된 양주소놀이굿보존회와 연

대해서 행사에 참여해 왔다. 양주농악은 2006년 3월 20일 경기도 무형 문

화재 제46호로 지정되면서 현재 ‘양주농악보존회’로 명칭을 확정하였다. 그

리고 상쇠인 황상복 회장을 포함한 6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전승하

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양주농악은 60~70대의 노인들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30~40대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양주농악보

존회는 2006년 3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366-1번지에 ‘양주농악전

수회관’이라는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출처 : 디지털양주문화대전(http://yangju.grandculture.net)]

	 보유자	황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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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볍씨치기

퇴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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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2016	경기도무형문화재대축제의	공연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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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공연

전승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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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회장	지경석



16

양주농악은 절기마다 농사짓는 과정을 상쇠의 꽹과리 소리에 맞춰 법구

잽이의 율동과 춤으로 이어가는 농사풀이로서 요즘 보기 힘든 농악의 

옛 모습과 옛 가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안성농악이나 평택농

악의 걸립 농악과는 달리 두레 농악의 소박한 가락을 유지하는 등 다른 

지역 농악과 비교되는 뚜렷한 특색을 가지고 있어 2006년 3월 20일 경

기도 무형 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되었다.

주소	: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15번길

전화	:	031-836-3668

문의	:	010-5397-7454

메일	:	chu9687@hanmail.net

이 브로슈어는 경기도의 예산지원과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